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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움받아 최대운 씀
	작가프로필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연못가 제일의 멋쟁이 청개구리 구리! 반짝이는 초록 피부에 언제나 “난 참 쿨해!”를 외치지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는 구리만 보면 한숨이 푹 나옵니다. “구리야! 오메 환장허겄네. 하늘 좀 봐라잉, 곧 비가 쏟아지겄다!”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구리는 슬금슬금 딴청을 피웁니다.
	엄마, 전 쿨해서 빗속을 달리는 게 제일 죽인다고요!” 구리가 개굴개굴 뛰어갈 때, 옆 연못에서 은빛 로봇 개구리 ‘뱅크’가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몸매를 뽐내며 뱅크의 조수 ‘슈다리 룸아’가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뱅크 형아는 최첨단이라 비가 와도 끄떡없다고요! 너희는 흙탕물이나 뒤집어쓰라고!” [3장]
	이 모습을 본 구리의 단짝, 와일드한 구멍이가 앞발을 쿵 구르며 나섰습니다. “야, 너만 잘났냐? 우리 구리 점프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지기 싫어하는 구리의 눈에도 불꽃이 팍 튀었습니다. 구리와 구멍이는 곧장 인간들이 버린 고철을 모아 비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뚝딱뚝딱, 위잉위잉! 구리와 구멍이는 밤새도록 코드를 연결하고 나사를 조였습니다. 이마의 땀을 훔치며 구멍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메 죽겄네, 쇳빠지겄어! 그래도 완성되니 겁나게 잘됐네!” 드디어 비바람을 뚫고 하늘을 날 수 있는 ‘AI 개굴 슈트’가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시각, 엄마 개구리는 연못가 집을 단단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구리야, 비가 세게 오면 연못 아래 구덩이에 꼭 숨어야 한다. 거꾸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 엄마는 요새 아주 되다, 되……” 엄마는 하품을 깊게 하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밤하늘을 보며 몰래 키득거렸습니다.
	콰르릉 쾅쾅! 이튿날,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외침을 뒤로한 채, 구리는 온몸에 AI 슈트를 장착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대기하던 구멍이가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구리, 준비하시고! 제트 엔진 발사!”
	슈우우웅! 구리는 슈트의 힘을 빌려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개굴! 보라고, 내가 바로 미래형 청개구리…… 어? 어라라?” 갑자기 귓가에서 지이익 소리가 나더니 슈트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한 비바람에 AI 슈트의 회로가 꼬여버린 것입니다.
	“에러, 에러! 방수 한계 초과! 방전 임박!” 밑을 보니 자랑만 하던 로봇 뱅크도 빗물에 젖어 지이잉 멈춰 가고 있었습니다. “으악, 오갈치겠다! 전기 통한다, 누가 좀 도와줘!” 구리 역시 제어할 수 없는 슈트에 이끌려 깊은 숲속 낭떠러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메, 구리야! 위험항게 연못으로 돌아와잉!” 그때, 빗줄기를 뚫고 날아온 엄마 개구리가 구리의 다리를 꽉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구리야! 무조건 엔진을 거꾸로 돌려라! 거꾸로!” 구리는 AI 버튼 대신 제 힘으로 비상 레버를 거꾸로 힘껏 당겼고, 둘은 연못 구덩이 안으로 폭신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모두 함께 방전된 뱅크를 고쳐 주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무수와 지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음식을 크게 먹은 구리가 엄지를 척 올렸습니다. “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로 죽인다!” 이제 구리는 비가 오면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엄마와 함께 날씨를 느끼는 진짜 ‘쿨’한 청개구리가 되었답니다.
	원본 동화 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부안 사투리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원본 동화 이야기

	동화는 짝수페이지 이어야 합니다. 주의~~~!!
	원본 동화 이야기

	마지막장에는 추천사:)

